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았다면 겨울은 어떤 느낌일까. 겨울 특유의 냄새, 찬 공기, 바짝 마른 나뭇잎이 ?히는 소리로 겨울을 
상상하고 알아온 사람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전시에서 
만난다. 열네 명의 신진 작가들이 시각화하는 겨울에 대한 이미지에는 작가 개인의 정서와 경험, 감정들이 녹아 있다.
관객이 점차 빛을 받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끔 차가운 돌에 온기를 불어넣는 김상균의 작업이나 화려하고 환상적인 색채로 
겨울의 차가움보다는 따뜻함을 표현한 안다빈의 작품 등이 재미있다. 회화, 사진, 설치, 일러스트레이션, 드로잉,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로 완성된 이번 전시는 온몸의 감각으로 겨울을 느낄 수 있는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또한 전시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절반은 구호(KUHO)가 펼치는 ‘Heart for Eye' 캠페인에 기부되어 시각 장애인들의 개안 수술비로 사용될 예정이라니 
더욱 뜻깊다. 일시 2월 14일까지. 장소 아이엠아트. 문의 02-3446-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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